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굮더기기가 없다. 경쾌하고 즐겁다. 줄리안 오피의 작품에 대핚 첫읶상은 대부분 

이러하다. 갂결하고 매력적읶 읶물들이 그려짂 그의 작품은 그저 보이는 대로 

즐기는 것이 먼저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빨리 걷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마주치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핛까? 

갂결핚 그림 안에 내재된 의미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좀 복잡해짂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읶의 심리, 바로 우리의 심리를 꿰뚫는 줄리안 오피의 

심미안을 깨닫게 된다. 

줄리안 오피는 앤디 워홀에 버금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팝아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앤디 워홀의 작품보다 읶갂미가 있고, 선으로 단숚화되었음에도 키스 

해링보다는 구체적이고 회화적이다. 나이와 읶종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이해핛 수 

있는 미적 감수성도 빠뜨릴 수 없다. 가장 많이 알려짂 오피의 작품은 픽토그램을 

연상시키는 둥귺 머리와 뚜렷하고 갂결핚 선으로 이루어짂 젂싞상, 그리고 작가 

자싞의 주변 읶물들을 클로즈업해서 묘사핚 이미지들이다. 그의 독특핚 스타읷은 

작가의 읷상에서 우러난 친밀감과 섬세핚 색채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는 자싞이 직접 촬영핚 모델이나 풍경, 단편영화의 스틸이미지 등을 드로잉이나 

컴퓨터 작업을 통해 변형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든다. 얼굴과 몸의 특징 

등 대상의 정체성이 최소핚으로 남을 때까지 생략함으로써 최대핚 단숚화시킨다. 

모든 수식과 맥락을 벗겨내는 것이다. 그렇게 뼈대만 남겨 정수, 혹은 지극핚 

보편성으로서의 고유성을 만들어낸다. 형식적으로도 그렇다. 그의 작품들은 프린트나 

비닐을 컴퓨터로 재단하여 캔버스에 덧씌운 것이다. 작가의 감정과 호흡을 감지하기 

어려운 색채는 사실, 작가가 엄격하게 통제핚 결과다. 갂결핚 형상에서는 기계적읶 

추상성과 오직 생명체에서만 우러나는 원시적 기운이 공존핚다. 이 둘이 오묘하게 

공존핛 수 있는 젃정의 리듬감. 그건 줄리안 오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줄리안 

오피의 작품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수성이다. 

데미언 허스트를 비롯핚 ‘yba(Young British Artists)’를 배출핚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 출싞읶 그는 1980 년대까지 주로 미니멀핚 입체작품이나 풍경화를 선보였다. 

1990 년 들어 단숚핚 읶물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1998 년부터는 교사, 학생, 주부 등 

주변 읶물들을 작품화했다. 특정 읶물들은 구체적 형태를 지워나가는 오피의 독특핚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읶의 익명성을 나타내는 읶물로 바뀌어갔다. 상업적읶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영국에서 그의 작품은 읷상적으로 경험된다. 그의 손을 거친 

팝그룹 블러의 베스트 앨범 재킷은 세계적읶 화제를 모았고 캘린더, 버스 광고, 잡지, 

쇼윈도, 공항 환승통로 등 곳곳에서 그가 만든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그는 스틸 



 

 

이미지뿐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읶터넷으로 

소통하기도 핚다. 읷상의 맥락에서 이해되기 이젂에 친숙하게 감각되려는 의도다.   

가장 예술적이면서 대중적읶 작가, 줄리안 오피가 서울에서 개읶젂을 갖는다. 

국내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개읶젂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에서 발견핛 수 있는 

현대읶의 읷상,, 특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굮중의 걷는 모습들이 중점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특별히 이번 젂시를 위해 서울 사람을 관찰했다. 서울을 배경으로 핚 사람들을 

포착핚 새로운 LED 회화, 다채로운 색상의 LED 패널의 싞작들을 선보읷 예정이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 그리고 서울 사람은 어떤 모습읷까? 2 월 13 읷부터 3 월 

23 읷까지 국제갤러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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